
“현재 불교관련 학회는 사실상‘불교계’
와 그 범주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외연
이 넓어져 있다. 2012년 국가과학기술 표
준분류체계에 의하면 불교학은 더 이상 독
립된 학문분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술지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불
교학 관련 학술지는 인근 학문분야보다 낮
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
학계의자구책이시급한상황이다.”
불교계와의 무분별한 외연확대가 불교

학 연구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
기됐다.
박재연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교수는 불

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5월 25일 서울
대 인문대학 연강홀에서 개최한‘불교학의
첨단연구’세미나에서“불교계와의 외연
확대로 인한 전문성 하락이 불교학의 위상
을떨어뜨리고있다”고토로했다.
박 교수는 국내 불교관련 학회 구성원들

을 ①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정규 교육
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출가자 ②
학문 연구 외에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출
가자 ③ 학문 연구 외에 불교 관련 기관에
서 소임을 맡고 있는 출가자 ④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일반인 ⑤불교학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지만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
육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 ⑥불교학
이외의 학문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일반인 ⑦
학문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지 않고 불교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구분하

고 현실 불교계와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
는 특수성이그 원인이라고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교학의 학문 위상 추락 결

과가 불교학계 학술지의 영향력 감소로 이
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
박 교수는“역사학 분야는 총 99종의 학

술지에 영향력지수는 0.76, 철학분야는 48
종의 학술지에 0.42의 영향력지수를 나타
내는 반면 불교학은 0.3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는 더욱 심각한데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면 13종으로 이중 동국대에서 발
행하는〈불교학보〉의 영향력이 두드러지
지만 학회가 학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형식임을 생각할 때, 학회가 아닌 대학 부
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불교학 분
야의 대표 학술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상은깊이 생각해볼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불교학 관련 학회를 대

표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한국
불교학〉과〈불교학연구〉2종에 불과하다”

며“연구과정에서 보정영향력지수는 0.24
에 불과했다”고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요인을 불교학계 구성인

중 전문학자 외에도 불교계 관련 기관, 언
론, 시민단체활동가들이많음을들었다.
박 교수는“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은

불교학계에 현장감을 불어넣고 현실적인
안목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문헌연구에 현대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에서도 의미가 있다”며“하지만‘학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악
영향을미치고있다”고말했다.
박 교수는 학회를 학문분야별로 다양화

차별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들
었다. 

박 교수는 인도대승불교학회, 초기불교
학회, 불교철학회, 불교사학회, 응용불교학
회, 전법학회 같은 형식을 취해 주된 연구
분야에 따라 학회 구성원을 재편하는 것을
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희 경상

대 박사과정의‘원효의 판비량론에서 오식
삼상(五識三相)의 개념’△정유식 도쿄대
박사수료의‘여래장과 아뢰야식에 관한 능
가경의 이해’△이태승 위덕대 교수의‘일
본 근대불교계의 전쟁에 대한 인식 연구’
△동국대 강사 정운 스님의‘당대(唐代)
선사들의교육 방편’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前불교학연구회장인 박경준

동국대교수에공로패가증정됐다.
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불교학 위상 추락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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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에 등재(후보)된 불교학 관련 학술지 현황 (2011년 기준)박재현동명대교수, 불교학연구회발표회서

조선시대 후반 기록문화재를 통해 불교
미술을분석하는학술세미나가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
의실에서‘기록문화재를 통한 조선후반
기 제2ㆍ3기(18ㆍ19세기) 미술의 도상해
석학’을주제로학술대회를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조선후반기 제2ㆍ3기 불교
미술의 성격’주제발제와 함께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조선후
반기 제2ㆍ3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
을 통한 조성배경 연구’△김현정 한국미
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조선후반기
제2기 불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김창
균 동국대 교수의‘조선후반기 제3기 불
화의 도상해석학적 연구’△이강근 서울

시립대 교수의‘조선후반기 제2ㆍ3기 건
축의 형식과 의미 연구’△주수완 고려대
교수의‘조선후반기 제2ㆍ3기 불교건축
과 예배상과의 관계에서 본 도상의미 연
구’△최응천 동국대 교수의‘조선후반기
제2ㆍ3기의 불교 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징 연구’△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조선후반기 제2ㆍ3기 불교미술의 조성
사상’등이 발표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석규 불교문화재연

구소 실장,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
사, 김정희 원광대 교수, 손신영 전 전북대
HK교수,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실
장, 고정은 부산외대 HK연구교수, 오진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등이 나선다.
(02)3673-3426

노덕현기자

‘불교미술 도상해석학’학술대회
한국미술사硏, 6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5월 23일 시
도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남양주 수종사 오
층석탑과 해남 대흥사 천불전을 각각 국
가지정문화재인보물로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南陽州 水鐘
寺 五層石塔)’은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
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이다.
출토된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명문(銘文)
을 볼 때 건립연대는 1493년으로 1628년
중수(重修)됐음을알수있다. 
수종사 오층석탑은 건립연대가 확실하

고, 각부의 부재가 완전하게 유지된 조선
시대 팔각오층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으로 귀중한자료이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海南 大興寺 千佛
殿)’은 1813년에 중건(重建)된 건물로 대

흥사 남원(南原, 금당천 남쪽)의 중심건물
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표해록
(日本漂海걧)〉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노덕현기자

수종사 오층석탑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5월 23일 해남 대흥사 천불전도 지정

근현대시기 우리나라 인문학과 불교학
의 기반을 다진 학자들을 집중조명하는
자리가마련된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
실에서‘제4차 집중세미나’를개최한다.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탐구’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뇌허 김동화
의 불교철학 연구’△고영섭 동국대 교수
의‘효성 조명기의 불교사학 연구’△송
희복 진주교대 교수의‘미당 서정주의 불
교적 상상력 연구’△조현설 서울대 교수
의‘지훈 조동탁의 불교문화사 연구’등
논문이발표된다.

노덕현기자

조준호 한국외대 HK교수〈사진〉는 불교
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5월 23일
개최한‘인도불교 흥망의 교훈’을 주제로
한 5월 열린논단에서 인도에서 불교가 발
전하고 쇠망해간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
다.
조 교수는 이날“불교가 인도역사의 중

심에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크
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가지가
있다”고말했다.
조 교수는 외부적 요인으로 바라문교를

이은 힌두교의 융성과 경쟁 종교인 불교
에 대한 집요한 박해와 이슬람교의 무자
비한 파괴를 들고 내부적 요인으로 불교
교단 내부의정체(停滯)와 타락을짚었다.
조 교수는“인도불교 쇠퇴와 멸망을 가

져다준 결정적인 사건은 13세기 이슬람의
침입에 따른 파괴”라며“이후 약 800년
이상 동안 인도에서 불교는 공백 기간이
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당시 조직적인 교단 조직의

승원이 전부인 불교는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해돼 재
기할 수 없는 치명
상을 입었다”며
“불교 승려들과 불
교도는 이슬람 침
략자에 의해 개종
과 죽음 가운데 하
나를 강요받을 때

상대를 죽이는 유혈전쟁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적 계율을 이유로 들어 개종을 선택
한경우가많기도했다”고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힌두교나 자이나교 등

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지만 유독 불교만 재기하지
못하고 사라진데는 내재적 요인이 더욱
크다”며 △성격상 조직충성도를 크게 요
구하지 않는다는 점 △믿음보다 지혜 중
심으로 지식계급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일반인의 생활의례 정착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교수는“대중에 유리된 출가 중심의

승원불교는 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
질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 노덕현기자

용성 조사 탄신 149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 열린다.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시
대의 스승 용성조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용성조사탄신기념심포지엄을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용성스님의 추모 동영상 상

영을 시작으로 관련 학자와 스님들의 지
성화와 대중화, 사회화 관련 논문 발표, 계
승과 과제 관련 전체토론의 순으로 진행
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의‘불교의 지성화 : 불법을 바
로세우다’주제발표와 함께 △김재영 동
방불교대학 교수의‘불교의 대중화 : 중

생을 깨우치다’, △임형진 경희대 교수의
‘불교의 사회화 : 독립운동으로 시대의
아픔을함께 하다’가각각 발표된다.
이어 토론 및 법륜 스님의 설법이 이어

질예정이다.
법륜 스님은“용성 조사는 일제 침탈 속

에서흐트러진법맥과계맥을바로잡고왜
색불교를통렬히비판하며청정계율과수
행선풍을 세우는 불교 개혁에 착수했다”
며“용성 조사께서 100년 전 식민지 시대
의 아픔을 감당했듯이 분단시대를 감당해
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제
를능동적으로해결해갈지혜를함께나누
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 노덕현기자

근현대 불교학자 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사硏, 6월 8일 동국대 다향관서

학자외활동많아전문성결여

영향력지수서현격히낮아

학회지소수만영향발휘

연구분야따라학회재편해야

구분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보정영향력지수 영향력지수
(자기인용제외 IF) (IF)

1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0.21 0.33
2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0.11 1.16
3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0.48 0.58
4 보조사상 보조사상연구원 0.17 0.22
5 불교학보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0.42 0.51
6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 0.35 0.44
7 선문화연구 한국불교선리연구원 0.10 0.10
8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0.34 0.45
9 정토학연구 한국정토학회 0.04 0.07
10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00 0.00
11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0.36 0.51
12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0.29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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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lture
평균 0.24 0.40

용성조사 탄신 149주년 기념 세미나
6월 4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법륜 스님 설법도 진행

이슬람 침입과 불교타락 쇠퇴원인
조준호 교수, ‘인도불교 흥망’주제로 열린논단에서 강연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함께하는엔터테인먼트골굴사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오감으로느끼는생생한문화체험
보고듣고따라하고느낌으로배운다

선무도와불교종합예술공연- 체험- 감동의파노라마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단체공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

서서울울··경경기기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 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99119900--33335500
전전라라도도 :: 001111--224488--6622998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새는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